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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식시 비육밑소 관리 

	 
	 
	가. 사료급여량

	 
	 
	  입식시 비육밑소 사양관리는 우선 입식하기 전에 축사를 충분히 소득하고 바닥을 건조하게 하며, 마른 깔짚을 충분히 깔아주어 밑소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사료급여는 가능한 구입전에 먹이던 사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료의 변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사료의 변경을 약2주간에 걸쳐 서서히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식초기의 사료급여량은 생후 3~4개월령(체중의 100㎏)에 구입한 소는 표 1의 배합사료량과 조사료를 자유롭게 채식하게 하여 6개월령(체중 160㎏)까지 일당증체량이 0.8~0.9㎏이 되도록 육성시킨다. 

	 
	 
	 
	 
	 
	 

	 
	 
	표 1. 입식후 사료급여량 

	 
	 
	구분 월령

1

2

3

4

5

6

체 중(kg) 

50

70

95

120

145

160

자 연 포 유 

0

0

0

0

-

-

사 료
급여량
(kg/일) 

배 합
사 료 

어린송아지

0.3

0.5

1

1.5

1

육성비료

-

-

-

1 

2.5

4

양질조사료

◀…자 유 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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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육밑소의 개체별 사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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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육밑소


	 
	 
	

	 
	 
	 
	 
	 
	 

	 
	 
	나. 입식 비육 및소 질병관리

	 
	 
	  송아지 시기에 많은 질병이 발생하므로 자주 관찰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비육개시시에 내부 기생충 구제를 하는 것이 좋으며 사료의 변화등의 스트레스로 위의 운동이 약한 경우에는 위 기능 강화제를 투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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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비육밑소에 위기능 강화제 주사

	 
	 
	 
	 
	 
	 

	 
	 
	표 2. 비육개시 위기능 강화제 투여효과

	 
	 
	구 분 

무투여

위기능 강화제 투여 

개시시체중(kg)
17일후 체중(kg)
증체량(kg) 

296
298
   2 

284
296
  12 



	 
	 
	 
	 
	 
	 

	 
	2. 송아지 주요관리 

	 
	 
	가. 적정환경부여

	 
	 
	  정상적인 건강상태에서 소의 체온은 38~40℃(큰소 : 38.0-39.5℃, 송아지 : 38.5℃~40.0℃)로서 외부기온의 변화에 관계없이 항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한다.
  따라서 외부기온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게 되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몸의 열을 몸밖으로 발산시키는 생리적인 조절작용을 하게 되며, 온도가 더욱 낮아지거나 높아지게 되면 몸의 털의 길이와 밀도가 변화되면서 사료섭취량이 변화되는 등 발육속도가 낮아지게 된다. 
  송아지의 경우 외부온도가 -10℃에서 10.7m/초의 바람이 불면 송아지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34℃이다. 그러므로 어린송아지의 경우 보온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나. 사료의 변경

	 
	 
	  소의 제 1위내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므로 이 미생물들은 섭취되는 사료를 소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미생물은 사료의 종류와 질에 따라 작용하는 생물의 종류가 다르다. 그러므로 사료를 갑자기 바꾸어 급여될 경우 적응 미생물이 형성되기까지는 약 10~15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때문에 사료가 갑자기 바뀌게 될 경우 미생물에 의한 대사작용이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 소화불량, 식체, 고창증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료는 15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서서히 바뀌어 주도록 한다. 송아지의 환경적온은 13~25℃이며 한계온도는 최저 5℃, 최고 30~32℃이다. 여름철에 너무 더우면 그늘을 만들어주고 겨울엔 보온보다 환기를 해서 신선한 공기의 통풍을 해주는 것이 좋다. 송아지의 발육상태를 잘 관찰해서 정상적인 체중으로 잘 자라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3개월령까지는 보온을 잘하여 소화기나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외부 온도차가 심하면 송아지 체내의 대사기능이 저하되며 소화능력과 식욕이 저하되고 질병에 저항력이 떨어진다. 송아지의 피부를 손질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부패사료는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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